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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단신뉴스 고급 맥주 판매계획 상향수정 2014.6.12도쿄aT센터

◦ 작년 여름 답례용으로 판매를 시작하여 올해 2월부터 편의

점 및 마트에서의 연중 판매를 시작으로 360만 케이스를 

판매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500만 케이스로 상향수정

◦ 3월에는 업무용 판매도 시작하여 목표인 4000점포에 대해 

5월말에 약 3700점포에 납품되고 츄겐용 발주도 순조로움

* 판매가격 : 약250엔/350ml아사히맥주
드라이 프리미엄

◦ 금년 6월 11일에 “이치방 시보리 프리미엄”을 발매

◦ 백화점과 마트의 발주가 많으며 당초 올해 츄겐 시즌에 21

만세트의 판매를 예상했지만 약 30만 세트에 달할 전망

◦ 브랜드 전체의 홍보 판촉비는 작년대비 2배 투입

* 판매가격 : 약 3천엔/ 330ml 11개입
기린맥주 

이치방 시보리 
프리미엄

◦ 고급맥주 시장의 약 60%를 차지하고 있음
◦ 5월말에는 과일향 여름계절 한정품을 발매하였으며, 츄겐을 

맞이하여 광고량을 전년대비 1.5배로 늘림
 

산토리주류 
프리미엄 몰츠

◇ 맥주 메이커 각사, 고급 맥주의 판매계획을 상향수정
  - 아사히맥주는 연간 판매량을 당초 계획보다 40% 상향 수정하고, 6월부터 

생산을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, 기린맥주도 츄겐(일본에서 여름에 감사 선
물을 전하는 시기)에는 50% 정도 확대할 전망.

  - 고급 맥주 출하량은 질 좋은 맥주를 추구하고자 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전체 
맥주 출하량의 10%를 상회하고 있음.

  -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선행수요로 인한 판매 감소세가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, 
성장분야의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

◇ 맥주 대기업 4사, 고급맥주의 수요 환기

      
  - 업계 추정에 의하면 국내 맥주 출하 중 고급맥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3년에 

약 13%에서 14년에는 약 15%로 늘어날 전망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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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시사점
 - 일본의 맥주 시장은 개당 100엔 이하로 살 수 있는 제3맥주와 고급 맥주의 

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. 한국산 맥주는 가격 소구형이 많으나 품질고급화
가 수반되지 않을 시 시장확대에 한계가 내재됨.

 - 또한, 일본에서는 맥주뿐만이 아니라 식품 전반에 걸쳐 가격과 품질의 양극
화가 심화되고 있어 맛과 품질에서 일본 국내산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상
품개발 노력이 요구됨.

출처 : 일본경제신문(6.12)


